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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굴채 추출물을 이용한 염색직물의 염색성 및 기능성

박영희 

경남대학교 패션의류학과

The Dyeing Properties and The Functionality of Fabrics Dyed with 

Chelidonium Majus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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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aimed to find whether the Chelidonium majus which grows naturally in Korean soil and has
a various medical ingredient is valuable as a natural dyeing material and to examine the functionality of Chelidonium majus
extract. As the test result of dyeing colorfastness, colorfastness to sunlight was 1st grade for all the dyed fabrics. The
colorfastness to laundry for discoloration showed from 1st to 4th grade and that for discoloration showed from 4th to 5th
grade through all the dyed fabrics. Colorfastness to perspiration, rubbing, and drycleaning showed from 4th to 5th grade
through all the dyed fabrics. In the result of antibiosis test, the dyed cotton fabric showed the bacteria reduction rate of
99.0% for Staphylococcus aureus and Escherichia coli evenly when washed one, three, and five times, The dyed silk fabric,
when washed one, three, and five times, showed the bacteria reduction rate of 99.0% for Staphylococcus aureus, but didn’t
showed the significant bacteria reduction. As the test result of sun protection test, in the case of the cotton fabric which
was dyed but don't use mordant, after one-time washing, S.P.F.(Sun Protection Factor) showed 20.4, the interception rate
of UV-A showed 94.3%, and that of UV-B showed 95.2%. After five-time washing, S.P.F. showed 14.3, the interception
rate of UV-A showed 90.0%, and that of UV-B showed 93.2%. In the case of the silk fabric which was dyed but don't use
mordant, after one time washing, S.P.F. showed 30.5, the interception rate of UV-A showed 95.9%, and that of UV-B
showed 96.9%, after five-time washing, S.P.F. showed 31.0, the interception rate of UV-A showed 95.6%, and that of UV-
B showed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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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1세기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최첨단 기술의 발달로 풍요로

운 시대를 맞이했으나 반면 각종 환경파괴 및 공해 그리고 의

식주의 변화 등으로 현대인들은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의생활에도 반영

되어 소비자들의 의복소재에 따른 의류제품의 선호도가 달라

지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이나 주거환경의 변화 등은 다양한

질환의 유발과도 관련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유해환경으로부

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다기능을 겸한 소재에 대한 요구

및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의 모색방안으로 천연

염색 분야에서는 학계 및 업계를 중심으로 친인체적 염료 및

소재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천

연염료를 활용한 의복소재로서의 실용화를 위한 개발이 활발

하게 이루어져왔다. 

천연 염색 재료로 활용되어 온 대부분은 식물성 염료로서

그 종류에 따라서는 항균이나 살균 등의 기능적인 효과를 발

휘하는 성분을 지닌 것이 많아 천연염색에 대한 염색성이나 물

리적 변화에 대한 연구(김소현, 1998; 박순자, 1995; 이현숙

외, 1998; 최석철 외, 1999; 홍경옥 외, 1999)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성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김병희, 1996; 김병희·

송화순, 2001; 김병희·송화순, 2002; 박영희, 1999; 박영희·

오화자, 2001; 최석철·정진순, 1997)가 진행되어져 왔다. 선

행연구들의 염색재료를 고려해 볼 때 천연염색 재료에 대한 종

류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들 염색 재

료 중에는 천연염색을 위한 재료로 활용하기에 효과적인 면이

뛰어나다고 해도 입수가 어렵거나 상대적으로 고가인 재료도

적지 않아 전반적인 결과를 볼 때 효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천연염색의 기능적인 효과를 실생활에 적용하고 산업화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한점들이 극복되어야 하며, 다방면

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부가가치를 지닌 천연염료

로서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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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국 각지의 낮은 산기슭이나 길섶 등 전국 각지에는 수많

은 야생 식물들이 자라고 있으며, 이들 중 여러 가지 약리 성

분을 지니고 있는 것들도 상당수이므로 이러한 식물들을 적절

하게 활용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쉬운 자연 자원을 효율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흔

히 볼 수 있으면서 다양한 약리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손쉽게

입수 가능한 야생초 중 백굴채를 재료로 하여 그 염색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백굴채는 애기똥풀(Chlelidonium majus L.)의 전초로써 봄이

되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년생 야생 식물로 오

래 전부터 임상적으로 복통, 위궤양, 만성 기관지염이나 염증

과 각종 종양을 치료하는데 이용되어 왔으며, 민간에서는 피부

병, 각종암, 눈병, 관절염, 무좀, 위염, 위경련, 위궤양, 간염,

복통, 소화기 질병에 이용해 왔다(전동명, 2003; 약방집,

2004). 최근에는 피부결핵과 위암에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 확

인된 바 있으며(Chung et al., 2004), 아토피 치료용 제품을

위한 성분으로도 이용되고 있다(들꽃세상, 2003). 

백굴채는 주로 북반구 온대지방의 낮은 산지나 산기슭에서

자생하며, 주요 성분으로는 isoquinloine계 alkaloid인

chelidonine, hemochelidonine, chelirubine, protopine, a-, β-

allocryptopine, stylopine이 알려져 있으며, 백굴채의 생약성분

에는 그람양성균, 결핵균, 진균에 대한 발육억제효과(Lenfeld

et al., 1981; 생약학연구회, 1994)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잡초와 같이 흔한 식물이나 활용가치적인 면에서 볼 때는 유

용한 재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토양에서 자생하는 식물

로 채집과 경제적인 면에서 효과적이며 또한 여러 가지 약리

성분을 지닌 백굴채를 천연 염색재료로 활용하여 이에 대한 천

연 염색재료로서의 가치와 이를 이용한 천연염색소재에 대한

기능적인 효과를 검토하였다. 즉 본 연구를 통해 첫째, 백굴채

가 천연 염색재료로서 가치가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입수가

용이한 자생식물의 활용가치를 높인다. 둘째, 자연 친화적인 천

연 염색재료로서의 가치를 검토한다. 셋째, 천연염색물을 통해

의복소재와 관련한 항균성과 자외선차단성을 검토함으로써 기

능성을 부여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

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실험 

2.1. 시료

2.1.1. 시험포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면직물과 견직물 각각 100%를 사

용하였으며, 각 시료의 특징은 Table 1과 같다.

2.1.2. 염재

본 연구에 사용된 염재의 식물명은 백굴채(Chelidonium

majus) 또는 애기똥풀 등으로 불리는 식물로서 강원도에서

2006년 6월에 채집하여 건조한 잎, 줄기, 그리고 열매부분을

염색재료로 사용하였다.

 

2.2. 실험방법

2.2.1. 염액 추출

잘게 자른 백굴채 100g 당 메탄올 70 ml와 증류수 30 ml를

가하여 24시간 침지한 후 침지액을 rotary vacuum evaporator

(LABOROTA 4000, Germany)를 이용하여 온도 40~60
o
C, 회

전속도 60 rpm에서 40분간 감압 농축하여 약 20 ml의 염액을

추출하였다. 

2.2.2. 염색 방법

면 시험포의 경우 1:30의 욕비에서 실온에서 시작하여 40~

60
o
C를 유지하면서 30분간 침지 및 교반하여 염색하였고, 견

시험포는 1:30의 욕비에서 실온에서 시작하여 40~60
o
C를 유지

하면서 30분간 침지 및 교반하여 염색하였다. 염색 및 매염은

3회 반복한 후 충분히 수세하여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자

연 건조하였다. 

2.2.3. 매염방법

매염제로는 무매염, 황산구리(CuSO4·5H2O), 황산제1철

(FeSO4·7H2O), 황산알루미늄염(Al2(SO4)3), 백반(KAl(SO4)2

·12H2O)을 사용하였으며, 매염방법은 후매염을 중심으로 이루

어졌다. 매염제의 농도는 3%(o.w.f.)로 하였으며, 욕비 1:30으

로 실온에서 20분간 처리하여 수세한 후 자연 건조하였다. 

2.2.4. 표면색 측정

표면색은 KS K 0205:2003에 준하여 Grethagmacbeth

(U.S.A)사의 Color-Eye 7000A를 사용하여 D65광원을 사용하

여 10
o
 시야에서 3 자극값 (X, Y, Z) 을 측색한 후 Munsell

표색계 변환법으로 H, V/C를 구하였고, CIE Lab 색차식에

의해 L
*
, a

*
, b

*
를 구하고 다음 식에 의해 색차 (E)를 구하였

다.

 ∆Eab = ∆L
*

( )
2

∆a
*

( )
2

∆b
*

( )
2

+ +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fabrics

Material 
Yarn number Fabric counts (thread/5 cm)

Weight(g/) weave
Warp Weft Warp Weft

Cotton 20Nec's 16Nec's 141 135 100±5 plain

Silk 2.3tex 2.3tex 276 192  27.2 p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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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염색견뢰도 측정

일광견뢰도는 KS K 0218에 준하여 Fade-O-Meter(Model :

Xenon arc CI 5000, Atlas Electric Devices Co.,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세탁견뢰도는 KS K 0430 A-1에 준

하여 Launder-Ometer(Type LHD-EF, Atlas Electric Devices

Co., U.S.A.)를, 마찰 견뢰도는 KS K 0650에 준하여

Crockmeter(Model CM-5, Atlas Electric Devices Co.,

U.S.A.)를, 땀 견뢰도는 KS K 0715에 준하여 AATCC

Perspiration Tester(Model PR-1, Atlas Electric Devices Co.,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드라이클리닝 견뢰도는 KS K

0644에 준하여 퍼클로로에틸렌에 의한 세탁시험기로 측정하였

다.

2.2.6. 항균성 측정

염색직물의 항균성을 측정하기 위해 세균과 곰팡이 균을 공

시균으로 사용하였다. 세균은 KS K 0693에 준하여 균 감소율

을 측정하였으며,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과

Escherichia coli ATCC 2592를 사용하였다.

• Redution Rate (%) = 

 

A : 접종 후 일정 접촉시간을 통하여 배양된 시험편으로부

터 재생된 세균 수

B : 접종 후 접촉시간 [0] (접촉 후 즉시)의 시험편으로부터

재생된 세균 수

C : 접종 후 접촉시간 [0] (접촉 후 즉시)의 대조편으로부터

재생된 세균 수

2.2.7. 자외선 차단성 측정 

자외선 차단시험은 AS/NZS 4399에 준하여 실시하였으며,

UV Transmittance Analyzer(Labsphere Co. USA)를 이용하여

Xenon Arc 광원으로 280-400nm의 자외선 파장 영역에서 자

외선을 조사한 후 자외선 투과율을 측정한다. 자외선 차단 지

수는 태양광과 유사한 스펙트럼을 갖는 규정된 인공 광을 인

체 피부에 조사하고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품을 사용하였을 때

최소 홍반 양을 차단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최소 홍반 양

으로 나눈 값이다.

자외선 차단지수(S.P.F.)와 자외선 차단율은 다음과 같은 식

에 의해 계산하였다.

· S.P.F. = 시료 도포 부위의 최소 홍반량/시료 비도포 부위

의 최소 홍반량

· 자외선 차단율(%) = 100-자외선 투과율(%) 

3. 결과 및 고찰

3.1. 염색포의 표면색 및 색차

Table 2는 면과 견 시험포의 표면색 결과이다. 면 시험포의

경우에는 염색하지 않은 시험백포는 a값이 0.8, b값이 -3.0이

며, 염색한 시험포의 경우 무매염 염색포, FeSO4 · 7H2O매염

처리 염색포, Al2(SO4)3매염 처리 염색포, KAl(SO4)2 ·12H2O

매염 처리 염색포는 a값이 각각 -1.6, -2.9, -2.7, -2.2로 약간

의 녹색기미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값이 23.7, 23.3,

26.4, 25.9로써 노랑계열의 수치가 크게 나타남으로써 전체적

으로 Y계열로 변화되었으며, CuSO4·5H2O매염처리 염색포는

a값이 -5.1, b값은 22.4로써 GY쪽으로 변화되었다. 견 시험포

의 경우에는 시험백포는 a값이 -0.5, b값이 +2.3이었으며, 무매

염 처리 염색 포, FeSO4 · 7H2O매염처리 염색포, Al2(SO4)3매

염처리 염색포, KAl(SO4)2 ·12H2O매염처리 염색포 는 a값이

각각 3.0, 2.8, 1.2, 1.2로 나타남으로써 약간의 붉은 기미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값이 43.7, 27.3, 39.2, 37.9로 노랑

계열의 수치가 크게 나타남으로서 전체적으로 Y계열로 변화되

었으며, CuSO4 · 5H2O매염처리 염색포는 a값이 -6.7, b값이

30.5로써 GY계열로 변화되었다. CuSO4·5H2O매염처리 염색포

는 면과 견 시험포에서 수치에 차이는 있었으나 모두 GY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염제의 특성이 반영되어진 결과라고 할 수

B or  C  or  
B C+

2
-------------- A–

B or  C  or  
B C+

2
--------------

------------------------------------------------------ 100×

Table 2. L
*
·a

*
·b

*
, H(V/C) and Eab values of cotton and silk fabrics dyed with water extracts of Chelidonium majus

   H(V/C) & ∆E 

Mordant
L

*
a

*
b

*
H V/C ∆Eab

Untreated control Cotton  91.3 0.8 -3.0 8.4Y 9.0/1 -

Silk 89.6 -0.5 2.3 0.6P 8.9/0 -

Non-mordant Cotton  80.7 -1.6 23.7 7.5Y 7.7/3 28.9

Silk 71.9 3.0 43.7 5.2Y 7.2/6 45.2

CuSO4·5H2O Cotton 76.8 -5.1 22.4 1.9GY 7.6/3 29.8

Silk 66.9 -6.7 30.5 2.2GY 6.6/4 36.7

FeSO4·7H2O Cotton 76.3 -2.9 23.3 9.3Y 7.5/3 30.6

Silk 58.6 2.8 27.3 3.9Y 5.8/3 40.0

Al2(SO4)3 Cotton 76.3 -2.7 26.4 8.8Y 7.6/3 33.2

Silk 71.0 1.2 39.2 5.9Y 7.1/5 41.3

KAl(SO4)2 ·12H2O Cotton 77.6 -2.2 25.9 8.1Y 7.7/3 32.2

Silk 72.5 1.2 37.9 5.7Y 7.2/6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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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다.

밝기에 있어서 면 시험포는 7.5에서 7.7로, 견 시험포들은

5.8에서 7.2로 나타남으로써 견 시험포에 비해 면 시험포가 더

욱 밝은 색으로 염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색차(∆E) 측정결과, 면 시험포는 Al2(SO4)3매염처리 염색포

가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KAl(SO4)2·12H2O매염처리

염색포가 32.2, FeSO4·7H2O매염처리 염색포가 30.6, CuSO4·

5H2O매염처리 염색포가 29.8, 무매염 처리 염색포가 28.9의

순으로 나타났다. 견 시험포는 무매염 처리 염색포가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Al2(SO4)3매염처리 염색포가 41.3,

FeSO4·7H2O매염처리 염색포가 40.0, KAl(SO4)2·12H2O매염처

리 염색포가 39.5, CuSO4·5H2O매염처리 염색포가 36.7의 순

으로 나타났다. 

이상 염색 시험포의 색상은 GY계열을 나타낸 CuSO4·5H2O

매염처리 염색포를 제외한 모든 시험포가 Y계열로 나타났으며,

밝기에 있어서는 견 보다 면 시험포가 더욱 밝은 것으로 나타

났다. 색차에 있어서는 견 시험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특히 견 시험포의 경우에는 매염처리를 하지 않은 무매염

시험포의 색차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매염처리

하지 않아도 염색의 색상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의

복소재의 염색에 활용 시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3.2. 염색직물의 염색견뢰도

백굴채 추출액을 이용한 염색직물의 염색견뢰도 결과 Table

3에서 Table 5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Table 3은 일광견뢰도와 세탁견뢰도 결과로서 먼저 일광견

뢰도 결과를 보면 면과 견 시험포 모두 1등급으로 아주 낮은

등급을 보임으로써 매염처리가 일광견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세탁견뢰도 결과 변퇴 정도에 있어, 면 시험포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비교적 낮은 등급을 보였으며, 견 시험포는 FeSO4·

7H2O매염 처리 염색포가 3-4등급으로 가장 높은 등급을 보였

으며, 그 외의 견 염색 시험포들은 2-3등급으로 나타남으로써

면 시험포에 비해 1등급에서 2등급 높은 결과를 보였다. 오염

정도의 경우에는 면과 견 시험포 모두 4-5등급으로 높은 등급

을 보였다. 

Table 4는 땀견뢰도와 마찰견뢰도 결과이다. 먼저 땀 견뢰도

결과를 보면, 산성 인공 땀 액의 경우에 면 시험포의 변퇴 정

도에 있어서는 KAl(SO4)2·12H2O매염처리 염색포가 4-5등급으

로 가장 높은 등급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CuSO4·5H2O매염처

리 염색포와 FeSO4·7H2O매염처리 염색포가 4등급 그리고

Al2(SO4)3매염처리 염색포와 무매염처리 염색포가 3-4급으로

면 염색 시험포들은 비교적 양호한 견뢰도 결과를 보였다. 견

시험포의 경우에는 변퇴 정도에 있어서는 모든 염색 시험포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우수한 견뢰도 결과를 보였다. 오염정도

에 있어서는 면 시험포의 경우 모든 시험포들이 4급으로 나타

났으며, 견 시험포는 3-4급에서 4-5급으로 비교적 양호한 결과

를 보였다. 땀 견뢰도의 알칼리성 인공 땀액에 대해 변퇴 정도

에 있어, 면 시험포는 CuSO4·5H2O매염처리 염색포가 3-4급으

Table 3. Colorfastness to light and washing of cotton and silk fabrics

dyed with water extracts of Chelidonium majus

 Colorfastness

Mordant

Colorfastness 

to light

Colorfastness to washing 

fading
staining

cotton silk wool

Non-mordant
cotton 1 1-2 4-5 - 4-5

silk 1 2-3 4-5 4 -

CuSO4·5H2O
cotton 1 1-2 4-5 - 4-5

silk 1 2-3 4-5 4-5 -

FeSO4·7H2O 
cotton 1 2 4-5 - 4-5

silk 1 3-4 4-5 4-5 -

Al2(SO4)3
cotton 1 1-2 4-5 - 4-5

silk 1 2-3 4-5 4-5 -

KAl(SO4)2 ·12H2O
cotton 1 1-2 4-5 - 4-5

silk 1 2-3 4-5 4-5 -

Table 4. Colorfastness to perspiration and rubbing of cotton and silk fabrics dyed with water extracts of Chelidonium majus

Colorfastness

Mordant

Colorfastness to perspiration Colorfastness to rubbing

acid alkaline

dry wet
fading

staining
fading

staining

cotton wool silk cotton wool silk

Non-mordant
cotton 3-4 4 4 4 4 4 4-5 4-5

silk 4-5 3-4 4-5 4-5 3-4 4-5 4-5 4-5

CuSO4·5H2O
cotton 3-4 4 4 3-4 4 3-4 4-5 4-5

silk 4-5 3-4 4 4-5 3-4 4 4-5 4-5

FeSO4·7H2O 
cotton 4 4 4 4 4 4 4-5 4-5

silk 4 4 4-5 4 4 4-5 4-5 4-5

Al2(SO4)3
cotton 4 4 4 4 4 4 4-5 4-5

silk 4-5 3-4 4-5 4-5 3-4 4-5 4-5 4-5

KAl(SO4)2 ·12H2O
cotton 4-5 4 4 4 4 4 4-5 4-5

silk 4-5 3-4 4-5 4-5 3-4 4-5 4-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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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면 염색 시험포는 모두 4급으로 양호

한 결과를 보였다. 견 시험포의 경우에는 3-4등급에서 4-5등급

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마찰견뢰도에 있어서는 건식 및 습식에서 면과 견 모든 염

색 시험포가 4-5급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Table 5는 면 시험포와 견 시험포의 드라이클리닝 견뢰도

결과이다. 

시험결과, 변퇴 정도에 있어서는 면 시험포인 FeSO4·7H2O

매염처리 염색포가 4급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모든 면 시

험포들은 4급에서 5급으로 우수한 견뢰도 결과를 보였으며, 오

염정도에 있어서도 모든 면과 견 염색 시험포가 4-5급으로 우

수한 견뢰도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김병희

(1996), 박영희(2003), 박영희(2005), 이현숙(1998) 의 연구결과

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백굴채를 이용한 염색 또한 드라이클

리닝에 대한 실용화에는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염색견뢰도 결과 일광견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세탁견뢰도의 변퇴 정도를 제외하고는 매염제의 종

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비교적 양호한 견뢰도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마찰견뢰도와 드라이클리닝 견뢰도에 있어서는

매염처리하지 않은 무매염 염색포가 4-5급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백굴채가 의복 소재의 천연염색 재료로서 활용되

기 위한 기본적 성능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일광견뢰도의 경우에는 모든 시험포들이 1급으로 낮은 등

급을 보임으로써 염색재료와 염색방법에 있어서는 다르나 천

연염색 관련 선행연구인 김정미(1999)의 연구 중 세이지, 조지,

장미, 로즈마리 천연 염색결과와 박영희(2006)의 솔잎 추출물

을 이용한 염색직물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일광

견뢰도는 천연염색 재료 실용화에 취약점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의복소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천연

염색재료의 일광견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3.3. 염색직물의 항균성

본 연구는 백굴채 추출액을 이용한 염색 시험포의 항균성

효과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일상생활 중 피부분비물이나 배설

물에 존재하는 상재균류인 Staphylococcus aureus와 Escherichia

coli를 공시균으로 이용하였다. 

항균성 시험은 이상의 각각 2종류의 세균을 공시균으로 하

여 매염제를 처리하지 않은 무매염 염색포만을 시험포로 하여

세탁횟수에 따라 시험하였다. 이는 매염제 자체가 항균성에 미

치는 영향을 제한하고 백굴채 추출액의 염색물 그 자체의 항

균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세탁횟수에 따른 세균 Staphylococcus aureus와 Escherichia

coli에 대한 항균성 시험 결과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면 염색 시험포의 경우 세균인 Staphylococcus aureus와

Escherichia coli에 대해 제시상태의 염색 시험포 항균율은

99.9%였으며, 5회 세탁 후에도 99.9%를 유지하고 있었다. 견

염색 시험포의 경우에는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해서는 제

시상태 99.9%, 5회 세탁 후에도 99.9%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Escherichia coli에 대해서는 유의한 항균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3.4. 염색직물의 자외선 차단효과

자외선 차단 시험은 대조포와 매염제를 처리하지 않은 무매

염 염색포만을 시험하였다. 이는 매염제 자체가 자외선 차단효

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고 백굴채 추출액의 염색물 그 자

체의 자외선 차단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백굴채 추출물로 염색한 염색직물의 세탁 처리 횟수에 따른

자외선 차단효과를 실험한 결과 Table 7, Table 8과 같다. 

먼저 면 시험포의 경우, 시험백포의 자외선 차단 지수가

7.9, UV-A 차단율이 82.9%, UV-B 차단율 88.0%임에 비해

무매염 염색 처리포는 제시상태의 차단 지수가 20.4, UV-A

차단율이 94.3%, UV-B가 95.2%로 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약 3배가 향상되었다. 3회 세탁 후에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15.0, UV-A가 91.9%, UV-B가 95.2%, 5회 세탁 후에는 차단

지수가 14.3, UV-A가 90.0%, UV-B가 93.2%로 세탁처리의

횟수가 높아질수록 차단 효과가 낮아지고 있으나 UV-A와 B

의 차단율을 90%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견 시험포의 경우, 시험백포의 자외선 차단 지수는 3.9,

UV-A 차단율이 63.5%, UV-B 차단율 76.8%임에 비해 무매염

염색 처리포는 제시상태의 차단지수가 30.5, UV-A 차단율이

95.8%, UV-B 차단율 96.8%로 염색 처리하지 않은 백포에 비

Table 5. Colorfastness to dry cleaning of cotton and silk fabrics dyed

with water extracts of Chelidonium majus

 Colorfastness

Mordant

Colorfastness to dry cleaning

Cotton fabrics Silk fabrics

fading staining fading staining

Non-mordant 4-5 4-5 4-5 4-5

CuSO4 · 5H2O 4-5 4-5 4-5 4-5

 FeSO4 · 7H2O 4-5 4 4-5 4-5

Al2(SO4)3 4-5 4-5 4-5 4-5

KAl(SO4)2 · 12H2O 4-5 4-5 4-5 4-5

Table 6. Bacteria reduction rates for cotton and silk fabrics dyed with water extracts of Chelidonium majus

 Fabrics

Bacteria

Cotton fabrics Silk fabrics

one time laundry three time laundry five time laundry one time laundry three time laundry five time laundry 

Staphylococcus aureus 99.9% 99.9% 99.9% 99.9% 99.9% 99.9%

Escherichia coli 99.9% 99.9% 99.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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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염색 처리한 시험포의 차단지수가 약 10배가 향상되어졌음

을 알 수 있었다. 3회 세탁 후의 염색 시험포 자외선 차단지

수는 29.9, UV-A는 95.6%, UV-B는 96.7%로 나타났으며, 5

회 세탁 후의 차단지수는 31.0, UV-A는 95.9%, UV-B는

96.9%로 비교적 높은 차단율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 면에 비해 견 염색 시험포가 더 높은 자외선

차단효과를 보였으며, 자외선 차단 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차

단지수가 15이상이면 자외선 차단성이 양호하다고(주요과학기

술 용어해설, 1996) 할 수 있는데, 시험 결과 세탁 회수가 높

아짐에 따라 다소 차단효과가 낮아지나 면과 견 염색 시험포

모두 5회 세탁 처리 후에도 차단 지수가 약 15이상으로 백굴

채 추출물로 염색한 천연 염색포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를 기

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4. 결 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생 식물인 백굴채 추출물

을 이용한 염색직물의 염색성 그리고 항균성 및 자외선에 대

한 기능성 효과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염색 시험포의 표면 색상은 면과 견 염색 시험포 모두

CuSO4·5H2O 매염처리 포는 GY계열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염색 시험포들은 Y계열로 나타났다. 밝기에 있어서 면 염색시

험포는 7.5에서 7.7, 견 시험포들은 5.8에서 7.2로 나타남으로

써 견 염색 시험포에 비해 면 시험포가 더욱 밝은 색으로 나

타났다. 색차(E) 측정결과, 면 염색 시험포에 비해 견 염색 시

험포가 더 높은 값을 보였다.

2. 염색견뢰도결과 일광견뢰도는 모든 염색 시험포가 1등급,

세탁견뢰도의 변퇴정도는 1등급에서 4등급, 그 외의 세탁견뢰

도 오염정도, 땀견뢰도, 마찰견뢰도 그리고 드라이클리닝 견뢰

도는 대부분의 염색시험포에서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타났다.

3. 항균성효과 결과 면 염색 처리포의 경우 세균인

Staphylococcus aureus와 Escherichia coli에 대해 5회 세탁

후에도 99.9%의 항균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견 염색 시험포의

경우에는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해서는 5회 세탁 후에도

99.9%의 항균율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Escherichia coli에 대해

서는 유의한 항균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4. 자외선 차단 시험 결과 면 시험포의 경우, 무매염 처리

염색포는 제시상태의 차단 지수가 20.4, UV-A 차단율이

94.3%, UV-B가 95.2%로 나타났으며, 5회 세탁 후에는 차단

지수가 14.3, UV-A가 90.0%, UV-B가 93.2%로 나타났다. 견

시험포의 경우 무매염 처리 염색포는 제시상태의 차단지수가

30.5, UV-A 차단율이 95.8%, UV-B 차단율 96.8%로 나타났

으며, 5회 세탁 후의 차단지수는 31.0, UV-A는 95.9%, UV-

B는 96.9%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 백굴채 추출물 염색 포는 일광견뢰도

와 세탁견뢰도의 변퇴에 대한 견뢰도가 비교적 낮은 등급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견뢰도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보였

으며, 항균효과와 자외선 차단효과에 있어서는 균의 종류와 시

험포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부분적으로 항균효

과와 자외선 차단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일광견뢰

도를 보다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된다면 백굴채는 천연염

색 재료로서 뿐만 아니라 기능성 염색재료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후속연구에서 기능성 염색재료로서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일광견뢰도와 곰팡이 균에 대한 항

균효과를 연구한다면 야생 식물인 백굴채의 보다 다양한 기능

성 확인 및 활용이 가증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7. Sun protection factor of cotton fabrics dyed with water extracts of Chelidonium majus

Fabrics

Mordant

Cotton fabrics

one time laundry three time laundry five time laundry

UPF (SPF) UV-A (%) UV-B (%) UPF (SPF) UV-A (%) UV-B (%) UPF (SPF) UV-A (%) UV-B (%) 

Untreated control
7.9

(5)
82.9 88.0 - - - - - -

Non-mordant
20.4

(15)
94.3 95.2

15.0

(10)
91.9 93.5

14.5

(10)
90.9 93.2

·자외선 A: 자외선 315-400nm ·자외선 B: 자외선 290-315nm

Table 8. Sun protection factor of silk fabrics dyed with water extracts of Chelidonium majus

 Fabrics

Mordant

Silk fabrics

one time laundry three time laundry five time laundry 

UPF (SPF) UV-A (%) UV-B (%) UPF (SPF) UV-A (%) UV-B (%) UPF (SPF) UV-A (%) UV-B (%) 

Untreated control
3.9

(1)
63.5 76.8 - - - - - -

Non-mordant
30.5

(25)
95.8 96.8

29.9

(20)
95.6 96.7

31.0

(25)
95.9 96.9

·자외선 A : 자외선 315-400nm ·자외선B : 자외선 290-315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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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염색견뢰도 측정에 있어 본연구의 염

색견뢰도 측정은 2006년 12월에서 2007년 1월 사이에 이루어

진 것으로 측정규격이 KS S에서 KS K ISO로 바뀌기 전에

실시된 결과임을 밝힌다.

감사의 글: 본 연구 결과물은 2006학년도 경남 대학교 신진

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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